http://www.geocities.com/temp.html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심층적 연구
저자: Mark S. Lovmo
Minneapolis, Minnesota, U.S.A.
May 2003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심층적 연구

1. 서론

1948년 6월8일 화요일 저녁, 파손된 15톤급 목선에 타고 있던 3명의 한국 어

들이  서해상에서 구조되었다.  구조된 3명의 어부들은 그들이 다른 어부들과 함께 80여 척의 배에 나누어 승선하여 독도근방의 바다에서 미역을 수확하던 중, 비행기로부터 폭격과 기총소사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폭격 당시 독도에 있었던 모든 어부들 중, 그 사건으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위의 3명을 포함한 극소수의 몇몇 어부들뿐이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수주일 뒤, 이 폭격사건에 대한 소식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남한과 북한의 신문들은 일제히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분개함을 표명했다.
   한국주둔 미군 대표단은, 폭격사건이 있던 그날 미 공군 폭격기들이 독도를 폭격연습 목표로 사용했음을 인정한 반면,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 설명을 한국기자단을 통해서 전했다.
   그 폭격사건 이후, 현제까지 단지 3명의 생존자들의 증언과 신문에 보도된 기사들, 그리고 미군측이 제출한 보도관련 자료들만이 그 폭격사건에 대한 유일한 연구자료로 사용되어왔다.   이 논문을 통해서 1948년 6월 8일 폭격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미궁으로 남아있는 그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지니는 한계점에 도전하고자 한다. 

2. 본론

(1) 미 공군측의 자료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 사건의 생존자인 공업업 및 장학상의 증언과 그 당시 신문 보도들, 그리고 그 사건 후 수 주 뒤에 있었던 미군측의 성명들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담고있는 이 밖의 또 다른 중요한 자료들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한국 생존자들의 증언과 함께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 93폭격 비행대대( 93d Bombardment Group)와 1948년 일본 오끼나와(Okinawa) 배치


328, 329 그리고 330비행대(the 328th, 329th, 330th Bombardment Squadrons)로 구성된 미 93폭격비행대대는, 1948년에 B-29 초 공중요새 폭격기들(B-29 super fortress bombers)의 비행임무를 수행했다.  미 93폭격비행대대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메르세드(Merced) 근처에 있는 캐슬 공군기지(Castle Air Force Base)에 주둔했던 미 15 공군(Fifteen Air Force)휘하의 미 93폭격비행단(93d Bombardment Wing)에 소속된 폭격비행대대 였다.  1948년 4월, 미 93폭격대대는 3개월간의 임시 임무수행을 위해서 일본 오끼나와 주재의 카데나 공군 기지 (Kadena)에 배치가 되었다.
   1948년 4월 15일자 미 전략 공군 사령부(SAC)의 명령번호16(Field Order No. 16)은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3달간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 내 배치의 목적은 “미 전략 공군 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에 배속된 B-29로 이루어진 한 비행대대의 전반적인 전시대비체제 점검을 위해서” 일본 오끼나와 지역에서 21차례에 걸쳐 폭격 임무를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미 93폭격비행대대에 하달된 명령에는 폭격 목표들이 나열되어 있었으며, 그 폭격 목표들은 극동지역의 최고 미 공군 사령부인, 미 극동학공대사령부(Headquarters of the Far East Air Force) 에 의해 설정이 된 것이었다.
  미 극동항공대사령부가 독도를 폭격 목표로 사용하도록 미 93폭격 비행대대에 내린 명령은, 미 93 폭격비행대대가 수행한 21차례에 걸친 폭격임무 중 3번째 임무였다.

3번째 폭격임무


미 93폭격비행대대의 기록은 그 비행대대가 3번째 폭격임무를 수행했던 날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그 임무에 참여했던 비행 대원들과 그 비행대대의 기록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견지에서 기술하고 있다.  미 93폭격비행대대의 3번째 출격에 대한 보고서는 미 93폭격 비행대대는 1948년 6월 7일 폭격임무 명령을 받았으며, 그 폭격 명령의 첫번째 목표는 독도(Liancourt Rocks)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폭격 명령은 독도를 최우선 폭격목표로 지정하고 각 B-29 비행기마다 한 개당 1,000 파운드에 이르는 다목적용 폭탄을 4개씩 독도에 투하하도록 한 반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카데나 및 아쉬아 공군 기지(Ashiya Air Force Base) 상공에서는 폭격임무를 수행하되, 실제폭탄을 투하하지는 않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그 3번째 폭격임무의 초입단계에서 3대의 폭격기는 기체상 결함으로 인해서 폭격에 가담할 수 없었다. 그 3번째 임무에는 폭격기들 이외에 한 대의 정찰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정찰기는 20대의 폭격기가 동해로 출격하기 30분전에 미리 독도로 출항을 했다.
   3번째 폭격임무를 띄고 출동한 미 93폭격비행대대는 오전 11시 47분 울릉도 상공에 도착 한 뒤, 실제 폭격에 앞서서 폭격항정을 이루기 시작했다.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3번째 임무에서 울릉도는 실제 독도 폭격에 앞서 폭격목표 확인으로부터 실제 폭격대상에 이르기 전에 비행대대의 완벽한 폭격진형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지정된 별도의 목표물이었다.
   울릉도 공해상으로부터 그들의 실제 폭격 목표물로 향하는 동안, 기상 조건(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 93폭격비행대대는 실제 1948년 6월 8일 출격에 앞서 지정되었던 항로에서 30도 벗어나 비행을 했다.
   예기치 못했던 바람의 영향을 제외하고서는 그 날 독도 공해상의 기상조건은 시계양호(CAVU—Ceiling And Visibility Unlimited)로 보고되었었다.


미 93폭격비행대대는 3개의 비행대(330,328,329비행대)로 나뉘어서 비행을 했으며, 330비행대가 선두에 섰고 그 뒤를 328 비행대, 329비행대 순으로 뒤따랐으며, 3개의 비행대들 중, 말미의 329비행대가 최고 고도에서 비행을 했고, 가운데의 328비행대가 가장 낮은 고도에서, 그리고 선두의 330비행대가 중간 고도에서 비행을 했다.
   1948년 6월 8일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실제 정확한 비행 고도는 6월 8일 임무보고서에 기록이 없다.   3개의 비행대들은 각각의 비행대장의 명령에 따라 폭격물의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으며, 각각의 비행대는 오전 11시 58분 30초,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12시 1분, 모두 3차례에 걸쳐 각기 대략 1분 간격으로 폭탄들을 투하했다.
   그 임무보고서에 따르면, 3대의 B-29폭격기들은 그들이 속한 비행대대와 별도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B-29 폭격기들은 목표물의 상공에 도착하여, 일단 폭격진형체제에서 이탈한 뒤, 상공에서 한 바퀴 선회한 후에, 각 폭격기에 장치된 폭격조준기를 이용하여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공격목표물로 다시 돌아왔다.
   그 폭격기들 중 1대는 폭탄 투하실의 고장으로 초기폭격항정 당시 폭탄을 투하하는데 실패한 반면, 또 다른 2대의 폭격기들도 폭탄 투하에 실패를 하였지만,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총 76개에 이르는 폭탄이 공격 목표인 독도를 중심으로 300 피트(300 feet) 이내에 투하가 되었으며, 추후 심문에서 그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그 보고서는 또한, 3번째 폭격임무 중 여러 형태의 선적들이 10차례에 걸쳐 목격이 되었다고 했다.


1968년 6월 8일 폭격작전이 있은 지 수주 뒤에, 미 93폭격비행대대가 속했던 미 극동항공대사령부는 6월 8일 독도 폭격작전에 대한 전말서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은 그 임무를 수행했던 미 93폭격비행대대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었다.   

(2) 증거분석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에 대한 두 진술의 유사성


독도폭격사건에 관련된 과거의 연구는, 독도사건의 생존자인 공두업 및 장학상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입증 할만한 증거들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에 대한 두 생존의 진술과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공식 보고서에 언급된 그 폭격에 관한 내용들은 서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장학상 씨는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 울릉도쪽으로부터 비행기 소음을 들었으며, 폭탄들이 선도(독도 서쪽에 있는 작은 섬)로부터 동도(독도의 동쪽에 있는 작은 섬)로 가로질러 투하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진술과 유사하게, 6월 8일 독도폭격에 대한 미 공군의 공식 기록인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 보고서에 따르면, 6월 8일 미 93 폭격비행대대는 본질적으로 장학상이 언급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비행을 하면서 울릉도 공해상에서 폭격 진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12대의 비행기들이 2개의 편대로 나뉘어 오는 것을 보았다는 장학상의 언급은 그 폭격임무에 대한 미 공군의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총 비행기 개수와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 공군의 공식 보고서의 설명처럼, 그날 작전 당시 각각의 비행대들이 3단계의 서로 다른 고도에서 비행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날 장학상은 3개의 비행대들 중, 각기 7대와 6대의 B-29 폭격기들로 구성되어 선두와 중간에서 비행을 했던 2개의 비행대들만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학상이 그날 정확히 몇 대의 비행기를 목격했었는 지와는 별개로, 그 사건에 대한 장학상의 진술과 미 공군의 공식기록에 있는 내용을 살펴 볼 때, 중요한 점은 그날 폭격기들이 비행대 규모의 형태로 비행을 했으며, 일반적으로 폭격의 정확성을 위한 연습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독비행 폭격진형체제가 아닌, 비행대들로 이루어진 그룹비행 폭격진형체제로 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사성은, 장학상과 미 공군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그날 폭격기들이 초기 폭격항정을 이룬 뒤에 독도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한 점이다.  생존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신문 기사들은 6월 8일 독도 상공에 3대의 비행기들이 출현하여 초기 폭격을 가한 뒤, 곧바로 독도에 대한 공중폭격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 사건에 대한 미 공군의 공식기록은 위의 설명과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은 6월 8일의 폭격작전 시,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폭격기들 중 3대의 B-29 폭격기가 그 작전의 초입단계에서 폭탄투하에 실패를 함으로써, 그 3대의 폭격기들은 그들이 속해있던 비행대의 폭격진형체제에서 이탈하여, 그 3대의 비행기에 장치된 폭격조준기에 의존하여 폭격을 수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사건의 생존자들과 미 공군의 공식기록은 또한 6월 8일 독도상공에서 있었던 폭탄 일제투하의 횟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들은 6월 8일 독도상공에서 4차례에 걸친 폭탄투하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보고서는 그날 3개의 비행대들이 폭격 임무에 나섰고, 각각의 비행대가 1분 간격으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뒤를 이어 3대의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임무보고서에 기록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6월 8일 독도의 상공에서 각기 4차례의 폭탄투하가 있었다고 추론해 낼 수 있다.  생존자들은 또한 그 날의 폭격으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인명과 재산의 상실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였다.  미 공군의 기록은 6월 8일 작전을 위해서 각 B-29 폭격기마다 1개당 1,000 파운드무게의 다목적용 폭탄이 4개씩 장전이 되었고, 76개의 폭탄들이 폭격목표에 명중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기록은 생존자들이 주장을 뒷바침한다고 사려 된다.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보고서에 기록된 6월 8일 작전에 관련된 폭탄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은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1948년 6월 17일자 보도자료의 내용과 상충이 된다.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6월 17일 자 보도자료는 6월 8일 작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미 93 폭격비행대가 사용한 것은 실제폭탄이 아닌, 연습폭탄 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극동항공대사령부가 6월 17일 자 보도자료에서 단순히 “연습폭탄”이 사용되었다고 밝혔을 뿐, 그 연습폭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연습폭탄이 사용되었다는 언급이 표준 M38A2 “블루-데빌(blue-devil)” 폭탄(소량의 폭발성 장약이 충전된 1개당 100 파운드 무게의 파란색 연습 폭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1개당 1,000 파운드 무게의 다목적용 폭탄 4개가 사용되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처럼,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6월 17일 자 보도자료를 미루어 볼 때 표준 M38A2 블루-데빌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 반면, 미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 보고서와 생존자들의 증언에 근거해 본다면 1개당 1,000 파운드 무게의 다목적용 폭탄 4개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생존자들의 증언과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보고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몇 가지 유사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두 자료는 이 밖의 다른 기록들과 함께 공두업 및 장학상의 진술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사실과 독도폭격 사건에 관련된 부대는 바로 미 93 폭격비행대대 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미 93 폭격비행대대가 1948년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오끼나와에 주둔하며 작전을 수행했던 유일한 B-29 폭격부대 였고, 또한 괌에 주둔하고 있던 미 19 폭격비행단을 제외하고는 미 93 폭격 비행대대가 1948년 6월 B-29 폭격기들을 전 극동지역에서 비행했던 유일한 전술부대 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에 대한 두 진술의 부동성


미 공군의 기록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은 여러 유사성과 함께 부동성 또한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 보고서에는 “작전의 수행 날짜가 1948년 6월 7일로 결정된 3번째 폭격임무가 93 폭격비행대대에 전달 된 것으로 기록 된 반면”
, 이 논문에 인용된 한국측 자료와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미국측 자료들은 6월 7일이 아닌 6월 8일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단언하고 있다.
   왜 날짜에 대해서 이러한 불일치성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완벽히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해 볼 때, 미 93 폭격비행대대가 3번째 폭격임무를 수행하기위해서 6월 8일 출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미 93 비행대대의 월간 기록들은 작전수행을 위한 임무출정명령이 실제 그 작전이 실시되기 하루 전에 수령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필시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보고서 기록을 관할하던 담당자 또는 담당자들이 실제 그 작전이 이루어진 날짜(6월 8일)가 아닌, 그 작전의 출정명령이 수령 된 날짜(6월 7일)를 기록했음이 틀림없다.
   둘째,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1948년 8월 달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에 따르면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전개가 항상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있었다고 한다.
  독도폭격이 있던 1948년 6월 8일은 화요일이었다.   또한,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이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두 진술은 서로 불일치성을 나타내고 있다.  생존자인 공두업은 6월 8일 오전 10시 또는 11시 경에 폭격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반면,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보고서는 6월 8일 낮 12시경에 폭격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두 진술은 그날 폭격이 서로 엇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히 비교한다면 두 진술은 폭격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대략 한시간 내지 두 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로써는 두 진술에서 폭격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 낼 수가 없다.  


1948년 6월 한국에서 발행된 신문들과 2001년, 2002년에 각각 발간된 윤한곤 씨와 홍성근 씨의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논문들은 여러 증거들 중 특히 상충되는 한 증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다른 문제는 폭격임무를 전달 받고 출동한 폭격기들이 그날 독도상공 몇 미터에서 비행을 했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  6월 17일 자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공식보도는 폭격기들이 7,000 미터(23,000 피트) 또는 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자인 장학상은 1995년에 있었던 증언에서 대략 600미터(2,000 피트) 상공에서 폭격기들이 비행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한 1948년 6월 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는 독도폭격 당시 울릉도에 주재했던 경찰관들은 폭격기들의 날개 밑면에 표시된 기장을 보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기사와 장학상 및 울릉도 경찰의 증언은 미 극동항공대사령부가 주장한 비행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폭격기들이 비행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 극동항공대사령부가 주장한 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B-29 폭격기들이 비행하며 폭격 할 경우 폭탄의 폭발로 인해서 폭격기자체에 손상이나 파괴를 초래했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 극동항공대사령부가 말한 것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폭격기들이 비행을 했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 볼 때, 특히 독도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폭격기들이 비행한 정확한 고도를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보고서가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장학상과 울릉도 경찰의 증언이 바른 것인지는 실증 할 수 없다.  


미해결로 남아있는 또 다른 쟁점은 6월 8일 독도폭격 당시 기총소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한국 신문들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독도폭격 당시 조업을 하고 있던 어부들은 그날 폭격과 함께 기총소사 공격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한편 1948년 6월 16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6월 8일 독도폭격장소에서 발견된 저장용 용기의 사진에는 총알자국으로 추측이 되는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총소사 추측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단순히 미 극동항공대사령부는 6월 8일의 폭격작전 당시 미 폭격기들은 기총소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이다.
    미 공군의 한 부대의 기록은 이 쟁점에 대한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성명을 뒷바침하는 듯 하다.  미 329 폭격비행대의 기록은 미 329 폭격비행대가 1948년 6월에 수행했던 모든 작전에서 1개당 1,000 파운드 무게의 폭탄을 28개 투하한 반면, 기관총 탄약은 단 한발조차 소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미 329 폭격비행대 이외의 다른 2개의 미 폭격비행대들은 1948년 6월 1 달간 그 비행대들의 기관총 탄약소비 여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기관총 소사에 대한 쟁점은 또한 6월 8일 미 폭격기들이 독도상공 몇 미터에서 비행을 했는지에 관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다.  미 극동항공대사령부가 언급한 고도에서 폭격기들이 비행을 했다면

그 폭격기들이 상공에서 효과적으로 기관총소사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반면, 그날의 생존자들이 언급한 고도에서 폭격기들이 비행을 했다면 폭격기들이 기관총소사를 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무리가 없는 듯하다 (미 공군의 B-29 폭격기에서 사용되었던 0.50 구경 기관총은 지상 2,000 미터에서 소사 할 경우 최대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고도 쟁점에 대해서 두 주장 중 어느것이 진실인지 입증 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폭격 목표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선박들

1948년 6월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월간 기록 보고서에는

폭격 목표지역에 있었던 배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단지 그 월간 보고서는 6월 8일 작전 중 “선박”이 목격 되었다고 전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48년 6월 말 그 월간 보고서에 기록된 두 가지 사항은 상당한 흥미로움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중 첫번째 사항으로서, 그 월간지는 한 장교가 비행 승무원들의 선박 및 비행기 인식임무를 감독하기위해서 임명 된 일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다고 기록했다.   “한국 해상의 모든 선박들과 비행기들을 인식해내는 승무원들의 임무를 돕기 위해서” 감독직책에 임명된 장교에게 “축소판 배와 비행기모양의 카드들이 전달이 되었다.”
  한 비행작전 보고서에 기록되어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항은 미 93 비행폭격대대가  1948년 6월 23일 필립핀에 있는 마우그(Maug) 섬에서 작전을 수행 중 그 작전 지역 내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6월 23일 작전의 폭격항정에 앞서, 그 작전지역 상공을 비행한 정찰기들이 두 개의 건물들을 목격한 뒤,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도를 800 피트로 낮추어 비행을 했으며, 이와 함께 K-17카메라로 그 지역에 대한 항공 촬영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6월 23일 그 작전지역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찰기들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흥미로운 사항들을 각기 또는 서로 연관시켜 고찰해 볼 때, 6월 8일 독도폭격 사건이 있었던 같은 6월 달에, 그러한 주의 깊은 방책들이 필립핀에서 실행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월 23일 작전에서 정찰비행 승무원들이 행한 그러한 예방책이 6월 23일의 작전 15일 전 독도작전 당시에는 독도에 사람들이 있다는 흔적이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특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1948년 6월 17일 자 성명에 따르면, 1948년 6월 8일 폭격기들이 폭격 진형을 이루기 30분전에 정찰기가 독도상공으로 비행을 나섰으며, 6차례에 걸쳐 독도상공에서 선회한 뒤, 독도폭격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찰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독도 공중사찰 임무 당시, 독도 해상에 있던 한국 어선들을 목격하지 못한 경위는 전혀 알 수 없다.   6월 8일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논문에서 홍성근 씨는 1948년 6월 8일 미 B-29 폭격기 승무원들이 그 작전 당시 독도에 있던 한국 어선들을 바위들로 오인을 했다고 전하고 있는 1948년 6월 자 미 공군의 보도 자료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홍 씨는 한국 어선들의 밝은 색들은 독도의 바위들이 지닌 색과는 선명히 구분이 되며, 바위들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어선들은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이곳 저곳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찰기와 폭격기 승무원 그 누구도 작전 수행 중 독도에서 어선 한 척 조차 발견하지 못했다는 미 극동항공대사령부 주장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미 93 폭격비행대대 소속의 전직 폭격수의 진술


1948년 6월 8일 폭격에서 살아남은 두 생존자들의 진술은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폭격임무를 수행했던 비행 승무원들의 진술은 독도사건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1948년 일본 오키나와에서의 활동을 연구해 볼 때, 1948년 여름 미 극동항공대사령부하의 미 93 폭격비행대대에 배치되어 활동했던 전직 미 공군장교와 의 대화는 독도사건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 하다고 판단하여 미 공군의 기록들을 통해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전직 장교를 회견하였다.  그는 1948년 여름, 일본 오키나와에 배속되어있던 기간 중, 그가 수행한 특정한 폭격임무가 있었던 정확한 날짜와 폭격장소를 기억 할 수 는 없었던 반면, 독도폭격사건과 많은 유사성을 지니는 한 폭격임무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향년 83세인 존 깁슨(John Gibson) 씨는 1965년 미 공군중령으로 예편하였다.
   1948년, 깁슨 씨는 미 93 폭격비행대대에 속한 미 329폭격비행대의 공군대령이자 비행대 폭격수였으며, 그 해 여름 그가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되었을 당시 미 329 폭격비행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폭격기 승무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 93 폭격비행대대 밑에 배속된 폭격비행대의 폭격수였으며, 이로 인해 그는 모든 폭격에 대한 통계와 정확도 기록 및 그가 속한 비행대의 폭격수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다른 폭격수들과 함께 그 해 여름 극동지역에 배치되었을 때, 미 93 폭격비행대대는 단독과 편대 폭격 두 종류에 대한 항법과 폭격에 관련된 통상적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여름에 있었던 여러 편대폭격훈련 중, 한  임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비행폭격임무에서 그와 그의 폭격비행 승무원들은 “어느 한 섬의 주위에 있는 작은 만과 또 다른 한 섬의 끝 자락 내부에….” 폭격을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해 6월, 미 공군이 폭격 목표로 사용했던 한 섬에 한국 어선들이 있었다는 한국 소식통들의 주장을 접하자 마자, 그는 즉시 그가 수행했던 한 폭격임무를 상기해 냈으며, 그 작전에서 미 93 폭격비행대대가 폭격했던 그 섬의 작은 만에 선박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날 폭격이 정확도면에서 다소 떨어졌었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우리는 어느 한 섬 밖에 위치한 모래톱 형태의 지역에 폭격을 했으나 목표에 명중을 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폭탄들이 목표로부터 대략 20 피트 가량 벗어나 그 섬의 작은 만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작은 만에 선박들이 있었다…”
   그 작전 당시, 작은 만에 있던 선박들을 목격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깁슨 씨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예, 작은 배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마약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그 모든 일들이 낮에 일어났으며, 그 작전지역에 선박들이 있었으나, 그 배들은 마약 수송선들이었으며, 그 날 낮 그 섬을 은신처로 사용하고있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나는 그 배들을 보았기는 했으나,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깁슨 씨는 그 날 작전에서 사용되었던 폭탄들은 “1개당 100 파운드 무게의 연막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 작전에서 실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 작전 당시 내가 투하했던 것은 오직 블루-데빌 (Blue-devil)들 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배들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블루-데빌탄들 중 어느 하나가 작은 배에 명중이 되었다 할지라도 단지, 그들로 인해서 배에 구멍이 생겼을 뿐 선박의 폭파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비행고도에 대해서 그 해 여름에 있었던 작전들 당시에 28,000 피트 상공에서 비행을 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깁슨 씨는 또한 섬들 상공에서 있었던 어느 작전에서도 실탄을 사용한 훈련은 없었다고 답했다.
   


1948년 6월 8일 사건에 대한 깁슨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은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 보고서와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성명서에 기록된 사항들과 공통되는 면과 상충되는 면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폭격기들이 편대비행을 했었다는 그의 진술은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1개당 1,000 파운드 무게의 폭탄들의 사용되었다는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임무 보고서와는 상충되는 반면, 연습탄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깁슨 씨의 기억은 또한 폭격기들의 비행고도와 기계소총발사에 대한 의혹의 측면에서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성명을 뒷바침하고 있는 반면, 그가 그 작전 임무 수행 중 선박들을 보았다고 기억하는 부분은 가장 놀랄만한 일이다.  1948년 6월 8일의 사건에 대한 깁슨 씨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의 진술은 미 B-29 폭격기 승무원들이 한국 어선들을 독도의 바위들로 오인했다는 1948년 6월 17일 자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보도자료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이와 함께, 그의 진술은 그 섬으로 파견된 정찰기로부터 독도가 폭격작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만일 예컨대 폭격수가 그 섬의 상공을 단지 한번 비행을 하는 동안 그곳에 있던 배들을 목격했었다면, 당일 폭격작전이 있기 바로 몇분 전에 그 섬의 상공을 한번이 아닌 여러 차례 선회 정찰비행을 했던 정찰기 승무원들이 왜 그 배들을 목격하지 못했겠는가?  그리고, 그 작전에서 어떤 종류의 폭탄들이 사용되었는 지와는 별개로, 폭격기 승무원들이 폭격목표지점의 상공에서 배들을 목격하자마자 왜 폭격을 중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생긴다.   비록 깁슨 씨가 독도폭격 사건에 대해 놀랄만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반면, 1948년 여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 오키나와에서의 작전임무 중 하나였던 그 임무의 정확한 수행 날짜 및 장소와 같은 매우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된다고 사려 된다.  사실, 그는 타케시마(Takeshima), 독도(Dokdo), 또는 리안커르트 바위들(Liancourt Rocks)로 불리는 섬(들)에 대해서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깁슨 씨가 기억해 냈던 그 폭격작전은 1948년 6월 8일 독도 폭격작전이 아니라, 미 93 폭격비행대대가 1948년 여름 극동지역에 서 수행했던 20차례에 이르는 다른 작전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작전에서 폭격 목표로 사용되었던 섬의 형태에 대한 그의 묘사와 그곳에서 그가 보았다고 주장하는 선박들, 그리고 편대비행에 대한 그의 진술은 1948년 6월 8일에 있었던 독도폭격사건과 섬뜩할 만큼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3. 결론

위에서 언급된 증거에 기초해 볼 때, 1948년 6월 8일에 있었던 독도폭격사건의 상당 부분들은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  그러한 증거는 미 93 폭격비행대대가 수행한 폭격작전이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일어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견해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도폭격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진술과 미 공군의 기록을 함께 비교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진술 중 특히 폭격 횟수와 폭격기들의 비행 형태에 대한 사실성 여부는 입증 될 수 있다.  또한, 독도폭격 당시 실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몇몇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미 93 폭격비행대대의 월간 보고서에 기록된 폭탄장전에 대한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의 증거는 독도폭격에서 실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사려 된다.   그리고,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 당시 연습탄의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배들의 침몰과 최소한 30명에 이르는 인명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 연구의 기초가 된 여러 진술과 기록들이 신뢰성면에서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은 독도폭격 당시 폭격기 승무원들이 독도에 있던 선박들을 바위로 오인했다는 미 극동항공대사령부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독도사건에 관련된 이외의 자세한 사항들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폭격항정 당시 폭격기들의 비행고도는 얼마였는가?   그 작전 당시 미 B-29 폭격기 사격수들이 소총을 소사하였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신관계의 기록증거와 진술이 표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은 후대에 제기될 독도사건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반드시 남을 것이다.  이 논문이 후대에 있을 독도폭격 진상조사에 토대가 되고,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데 이바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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